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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 경영인에게는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17-01-25a

유능한 경영인에게는 나쁜 소식도 좋은 소식도 없습니다.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유능한 경영인에게는 위기도 없습니다. 준비된 경영인은 항상 장 단기적 목표를 향해 상황을 분석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위기 (危機)라는 용어는 기회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자연 재해가 잦았습니다. 사상자도 나왔고 수백 억대의 재산피해도 있었습니다.


저는 건축자재 사업을 크게 하시는 동포사업가를 친구로 두고 있습니다. 그는 남가주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국과 심지어는 멕시코에도 건축자재를 공급합니다. 미국의 동남부에서 허리캐인이 강타를 하여 경악할 만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모두 정부를 탓하고 난민들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여러 주에 흩어졌습니다. 매일 보도되는 소식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재민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로 자랑스럽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건축자재 사업을 하시는 제 친구는 허리캐인이 동남부를 폐허로 만들다시피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즉시로 연방긴급재해대책국 (FEMA)에 등록을 했습니다. 즉 피해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이 시작될 때 건축자재를 다량으로 필요할 것을 예측하고 소수인종 공급자로 재빨리 등록을 한 것입니다. 얼마전에 그 친구는 저에게 불행중의 희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분은 허리케인 덕분에 2년 판매할 재고를 다 한달에 판매했다고 했습니다. 자연재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지만 그분에게는 대박이 터진 셈입니다.  남의 고통을 받는 상황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이 불편한 심기를 이르킬 수 있지만 다 얼굴을 찌쁘리고만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옹지마 (人間 萬事 塞翁之馬)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즉 지금 불행으로 보이는 사태도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저는 새옹지마 같은 경험담을 최근에 들었습니다. 여러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각 점포를 동업자들간에 합의하에 각각 소유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업자들끼리 장사가 제일 잘 되는 점포를 소유하려고 경쟁이 붙은 상태이었습니다. 그 중의 한분은  여러 점포중에서 장사가 제일 잘 안되는 점포를 갖기를 제안했고 따라서 지분율은 많았지만 지분의 절대치는 적었습니다. 다들 갖지 않으려는 점포이었기 때문에 그의 제안을 쉽게 수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었던 점포는 최근에 문을 닫게 되었고 가장 장사가 안되는 점포는 지금 성업중이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가 다른 경쟁자들과 같이 제일 선호하는 점포를 소유하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사업이 크고 작고 간에 상황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대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고속도로 순찰대가 과속차를 정지시켰습니다. 그 차가 달린 속도는 티켓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속 90마일 이상이었습니다.  정지된 차에 닥아온 고속 순찰대원이 두말도 하지 않고 운전자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을 유치장에 구류하겠습니다.” 고 순찰 경관이 말하자 운전자가 하소연하듯이 “경관님, 제말 좀 들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기분이 상하고 추격하느라고 흥분이 된 경관은 “잔소리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운전자의 말을 막았습니다. 경찰차의 뒷 자리에 앉아 유치장으로 가면서 운전자는 또 하소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경관님, 제말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자 경관이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말이 있거든 유치장에서  서장님께 말하시요. “  운전자는 그 외에도 두서너번 말을 하려고 했으나 경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장에 갇친 운전자에게 약 두시간 후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경관이 다시 타나났습니다. “여보시오, 운전자. 당신은 어쩌면 행운아입니다. 서장님이 지금 자기의 딸의 결혼식에 참석 중이거든요. 아마도 기분이 좋아서 그는 당신을 그냥 풀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 경관님, 그런 낙관을 어떻게 하시오? 실은 내가 서장님의 사위가 될 신랑이거든요. 내가 유치장에 있으니 결혼식을 거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승자가 없고 패자만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경영전선에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승자가 되는 길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

